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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중국 발판으로 화학 메이저 도약
지주회사 중국투자유한공사 출범 … 2010년 현지법인 매출 5조원 목표

SK가 중국 사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로 SK중국투자유한공사를 출범시키고 2010년까지 중국 매출 5조원을 

목표로 20여개 현지법인을 보유한 에너지․화학 그룹을 육성한다.

SK는 10월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지주회사인 SK중국투

자유한공사 설립행사를 갖고 중국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SK는 SK중국투자유한공사를 통해 중국현지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신규 사업 

진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화학 메이저로 도약한다는 전략

을 세워놓고 있다.

SK는 “중국 매출 목표 5조원은 2003년 전체 매출(13조7889억원)의 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며, 특히 

중국 현지법인 매출비중을 2003년 2%에서 2010년에는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대 중점 육성분야로 석유, 화학, 윤활유, 아스팔트 사업을 선정하고 ▷화동․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석유

사업의 도․소매망 진출 ▷화학 사업의 기존 생산설비와 유통 판매망 확장 ▷윤활유 사업의 현지 생산체제 구

축과 판매망 확대 ▷아스팔트 사업에서 현지 연구개발(R&D) 및 생산․물류를 포괄하는 인프라 구축 등을 추

진하기로 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국이야말로 SK의 제2의 기지이며, 최근 가시

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더불어 중국 사업은 SK의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

다.

SK중국투자유한공사는 현지 투자법인의 관리․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3000만달러의 지주회사로 앞

으로 중국 사업 전체를 관장하는 독립 지역본부로 육성될 방침이다. 사장은 SK의 해외사업 전담조직인 R&I 

부문의 유정준 전무(부문장)가 겸임한다.

SK는 현재 중국에 상하이 의약연구소, 상하이 폴리머, 광둥 특수폴리머, 톈진 윤활유, 항저우 노트란 등 5개 

법인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3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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